
트럭은 못 몰아서, AI를 몰았습니다
— 5톤 트럭 3대 중소기업, 운행 경험 없는 직원이 AI와 대화하며 만든 자동배차

공모 분야: ④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1. 오후 1시, 전쟁이 시작된다

대기업이나 중견 물류회사에는 '자동배차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주가 들어오면

시스템이 알아서 차량을 배정하고 경로를 짜주는, 억대 비용의 솔루션이죠.

우리 회사 같은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릅니다.

수주는 정해진 시간에 얌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제멋대로 들어오는 주문을 오후

1시까지 받고, 1시부터는 배차담당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느 주문을 어느 차에 묶을지

머릿속으로 조합하고, 자차로 안 되는 물량은 용달업체에 일일이 전화를 돌립니다. 문제는 이

담당자가 배차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현장 업무를 뛰면서 틈틈이 수십 건의 주문을 손으로

묶어 배차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배차에서 제일 어려운 건 경로였습니다. 한 차가 한 번에 최대 일곱 군데까지 도는데, "여기

들렀다가 저기 가면 더 빠른가?"를 판단하려면 카카오맵과 내비를 일일이 열어 대조해봐야

합니다. 저는 직접 운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머릿속에 도로 감각이 없었고, 그래서 매일 이 지도

대조 작업에만 한 시간씩 쏟았습니다. 트럭을 몰아본 적 없는 사람이 기사들의 하루 동선을

정해야 하는 일 — 중소기업에서는 드물지 않은 풍경일 겁니다.

"자동배차 솔루션을 도입하자"는 답은 우리 규모에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면 안 되나?"

2. AI와 '대화하면서' 만들었다

저는 전문 개발자가 아닙니다. 대신 AI(Claude)와 대화하면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① 문제를 말로 설명한다. "수주 목록이 이런 형식으로 있고, 5톤 자차가 3대 있어. 톤수 안

넘게 주문을 차량별로 묶어줘"처럼, 우리 회사의 배차 규칙을 그대로 AI에게 설명했습니다.

② AI가 짜준 코드를 실제 업무에 돌려본다. 처음부터 잘 될 리 없습니다. 실제 수주 패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③ 어긋난 부분을 다시 AI에게 설명하고 고친다. "이런 경우엔 이 차에 실으면 안 돼", "이

지역은 저 차 가는 길에 들르면 돼" — 오류가 날 때마다 상황을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수정해줬습니다. 디버깅도 에러 메시지를 그대로 붙여넣으면 원인을 찾아줬습니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코드 맨 위에는 수정 이력이 날짜별로 쌓여

있습니다. "배차담당자 요청으로 배차표 가독성 개선", "ERP 화면이 바뀌어서 파일 구조 대응",

"혼합 배송 건 처리 규칙 추가"… 현장에서 예외가 터질 때마다 그날 AI와 대화하며 고쳤고, 그

기록이 그대로 개발 일지가 됐습니다. 스크립트는 이렇게 하루하루 현장 피드백을 먹으며

4,000줄 넘게 자란 결과물입니다.

말하자면 AI가 개발자, 저는 현장을 아는 기획자 역할이었습니다. 코딩 실력이 아니라 "우리

회사 배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건 현장에 있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3. 시스템이 하는 일

완성된 시스템의 동작은 단순합니다.

• 오후 1시, 마감된 수주 데이터를 읽는다 — ERP에서 내려받은 주문 목록이 입력값입니다.

• 자차 5톤 3대에 맞춰 주문을 묶는다 — 차량별 톤수�적재 조건을 설정해두고, 조건에 맞게

주문을 차량별로 배정합니다. 자차로 갈 건과 용달�택배로 보낼 건도 규칙에 따라 자동

분류됩니다.

• 카카오 지도 API로 '가는 길'까지 판단한다 — 납품처 주소를 좌표로 바꿔, 권역이 달라도

동선상 가는 길에 있는 곳(거리�방향 기준)이면 같은 차에 묶습니다. 사람 배차담당자가

머릿속으로 하던 "거기 가는 김에 들르지"를 코드로 옮긴 겁니다.

• 결과를 영업팀에 공유한다 — 차량별 배차표와 경로가 정리되어 영업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 적재량이 넘치면 사람을 부른다 — 물량이 차량 용량을 초과하면 시스템이 그 부분만

'문제'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해당 건만 보고 용달 추가 등으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패키지 솔루션이 절대 못 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경우의

수입니다. 금요일에 돌리면 토�일�월 물량을 묶어서 배차하고, 공휴일 전날이면 연휴 전체를

내다봅니다. 두 사업장 물량 중 어느 게 우리 차로 나가는 건지 구분하고, 특정 지역 건은 특정

동선에만 편입시키는 우리만의 규칙도 반영돼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어떤 기성 솔루션에도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만 나오는 지식이니까요.

마지막 항목이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입니다. AI와 자동화가 모든 걸 결정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정상 케이스는 기계가, 예외는 사람이. 자동화는 담당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판단이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4. 무엇이 달라졌나

• 경로 짜는 시간: 매일 약 1시간 → 사실상 0분. 수주 목록만 넣으면 스크립트가 몇 분 안에

차량별 배차와 방문 순서까지 만들어냅니다. 지도를 열어 일곱 군데 경로를 대조하던 한

시간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 운행 경험이 없어도 배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 감각은 이제 카카오 API가 대신합니다.

사람은 시스템이 표시한 예외 건(적재 초과 등)만 판단하면 됩니다.

• 사람이 급하게 묶을 때 생기던 배차 실수�누락이 줄었습니다.

• 영업팀은 매일 같은 형식의 배차표를 받아 거래처 응대가 빨라졌습니다.



단, 공짜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제조건이 하나 있는데, 거래처�납품처 주소 데이터가 미리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가 있어야 좌표로 바꿔 경로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동화를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데이터 정리부터가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배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 — 문제를 말로 설명하고, AI와

대화하며 코드를 다듬는 — 으로 마감 집계 자동화까지 만들어 운영 중이고, 배차 스크립트에는

쌓인 출하 이력으로 거래처별 수요예측�주문주기 분석 기능까지 붙였습니다. 한 번 "AI랑 같이

만들면 되는구나"를 경험하니, 다음 자동화는 훨씬 빨랐습니다.

5. 우리 같은 회사에 전하고 싶은 말

이 사례에서 돈이 든 건 사실상 없습니다. 파이썬은 무료, AI는 월 구독료 수준, 카카오 API는

무료 쿼터로 충분했습니다. 필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리 업무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시도할 것. 외주 개발자는 우리 회사 배차의 예외

상황을 모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 AI에게 설명하는 쪽이 빠릅니다.

둘째,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말 것. 우리 시스템도 적재 초과는 사람이 처리합니다. 100%를

자동화하려 했다면 아직도 못 만들었을 겁니다. 80%를 기계에 넘기는 것만으로 현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국에 우리 같은 회사 — 자차 몇 대로 뛰고, 배차담당자가 현장도 겸하는 — 는 수만 곳일

겁니다. 억대 솔루션이 없어도, 개발자가 없어도, AI와 대화할 수 있다면 자동배차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본 글의 배차 규칙�수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화한 것으로, 실제 거래처�주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코드 작성 과정에서 회사 내부 데이터를 AI에 제공하지 않고, 항목 구조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